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4년 11월 30일) 

 

「韓流ブームと韓日放送交流」 

후지 TV 서울지국 지국장 鴨下ひろみ 

 

 

◈ 강연자 profile 

 

성    명: 鴨下ひろみ (KAMOSHITA HIROMI)  

생년월일: 1963 년 10 월 14 일  

 

학    력:  

  1981 년 4 월   동경 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 입학  

  1984 년 8 월   한국 연세대학 국어국문학과 유학  

  1985 년 8 월   동경 외국어대학 복학  

  1987 년 3 월   동 대학 졸업  

경    력:  

  1987 년 4 월   (주)후지텔레비전  입사  보도국 외신부 기자  

  1990 년 7 월   보도국 정치부 기자  

  1995 년 7 월   보도국 ‘보도 2001’ 디렉터  

  1997 년 7 월   홍콩지국 특파원  

  2002 년 7 월   보도국 ‘슈퍼뉴스’ 프러듀서  

  2004 년 7 월   서울지국 지국장  

 

 

 



◈ 강연 내용 

 

최근 욘사마 열풍이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다. 욘사마의 인기와 함께 뜨거워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한류붐을 한일 방송교류를 토대로 살펴보겠다. 

 

한일 주요 방송국간의 제휴 현황은 다음과 같다. 

KBS – NHK 의 국립방송간 제휴. 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가장 활발한 교류. 

MBC – Fuji TV 

SBS – 니혼TV     90년대 들어 제휴 시작. 

YTN – TBS 

이 밖에 TV 아사히와 TV 도쿄의 경우는 현재 한국 방송국과의 제휴관계가 없다. 

 

한일간 방송제휴는 대체로 4가지의 교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가장 교류가 많은 부

분으로 영상교환이다. 주로 뉴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형식이 많았으나, 현재는 

스포츠를 시작으로, 시사교양, 예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제작, 공동사업을 

들 수 있다. 주로 제휴를 맺고 있는 방송국간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공동으로 제작하거

나, 이벤트의 공동 주최, 2002년 월드컵 당시와 같이 스포츠 중계를 함께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판매, 컨텐츠와 프로그램 포맷의 판매를 비롯, 

방송국간 인사교류 또한 제휴 방송사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내용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 후지 TV는 MBC와 제휴를 맺고 있다. 최근 한류붐과 함께 더욱 

활발한 방송 교류가 진행중이다. 2004년의 주요 실적 및 현재 진행중인 사안 및 2005년 계

획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004년--- 

1월 5일 : 드라마 프로그램 판매 (케이블TV MBC 드라마넷에 일본 드라마를 중심으로 프로

그램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청률 저조로 인해 차후의 교류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8월 8일 : 한일공동제작 다큐멘터리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12월 11일 ~ 1월 4일: 이벤트 ‘핫판타지’에 한국 부스 제작 등 MBC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10월 16일 ~ (매주 토요일) : ‘칸타메’ (칸타메는 한국(칸코쿠)의 칸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성

해서 제목을 만든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0분간 방

송되는 한국 예능 정보 프로그램이다. MBC의 섹션TV연예통

신 등으로부터 소재를 받아서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예

인의 최신 정보를 방송중이며, 칸타메의 시작으로 앞 뒤 시간

대의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동반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

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11월 8일 ~ 10일 : MBC 드라마 ‘영웅시대’의 일본로케 협조 

11월 29일 : 2004 FNS 가요제. 12월 1일 생방송 

11월 27일 : 재일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해협을 건너는 바이올린’ 한국 로케시 

MBC의 협조. 

2005년 후반 : ‘태양의 왕비~조선최후의 황태자비 이방자전’(가제)의 공동 제작 추진 중. 

 

이렇듯 현재 추진 중이며 추진 예정 중인 MBC와 후지TV의 활발한 교류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의 한류붐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차례에 걸쳐 한국붐

과 북한붐이 되풀이되었다.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1988년 제1차 한국 붐이 88 올림픽

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으며, 곧 이어 1994~8년 북한 핵 미사일 

위기 당시 북한에 대한 1차 붐이 일었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으며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 고조에 의한 제2차 한국 붐 

현상이 발생했다. 같은해 2002년에는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 납치 문제 등으로 

연일 북한에 대한 TV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등 제2차 북한 붐 또한 함께 발생, 2002년은 한

반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총체적으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끝으로 올해 2004년 들어 

겨울 연가의 방송과 함께 배용준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촉발된 한류붐이 일본 사회 최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웃 나라인 한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슈

에 의해 시기별로 몇 차례 높아진 적이 있지만 최근의 욘사마 열풍은 이제까지의 한류 열풍

에 비교하기 힘들 만큼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한류붐이 

한 시기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지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일본문화수용과 앞으로의 한일방송교류에 관한 부분이다. 2004년 1월 1

일부터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일본 드라마의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앞서 말했

듯 시청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국에서 일본 드라마나 연예인, 대중음악 등에 대한 관

심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 드라마의 방송에도 불구하고 한자리 숫자의 낮은 시

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의 일본문화수용이 아직은 어려운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한류붐이 과연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겨울 연가 이후 얼마나 한류 붐이 지속될지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

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천국의 계단’ 방송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다음 드라마도 한국 드

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며,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모았던 ‘파리의 연인’ 등의 방

송도 현재 협상 중인 상태이다.  

 

 


